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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과 함께 2018 / 1월 4주차 

■ 연구원 소식

○ 1월 22일(月) : 의병사 실무회의

■ 연구원 소식

○ 다큐멘터리 영화제 및 세미나 (1월 19일~20일)

 : 1월 19일~20일에 다큐멘터리 영화제 및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. 본 행사는 우리 연구원과 

전주대학교 K-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. 19일에는 영화 ‘직지코

드’와 ‘국정교과서 516일 끝나지 않은 역사 전쟁’ 두 편이 상영되었으며,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대

화가 있었습니다. 20일에는 ‘영상미디어와 역사의 재현’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. 

이틀에 걸쳐 우리 연구원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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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8년 정기 이사회 실시 (1월 20일)

 : “시민과 함께” 라는 슬로건을 2018년의 화두로 삼은 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올해 사업의 출발을 알

리는 정기이사회가 1월 20일(토) 16시에 열렸습니다. 어느덧 익숙해져버린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씨

임에도 불구하고 김병문 이사장을 비롯 문명철, 변주승, 문형국, 정경명, 홍성덕, 왕기석, 이향배 이사

와 이강안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. 이사회를 통해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, 2018년 사업

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논의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. 

○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MOU체결 (1월 20일)

 : 2018년도 연구원 이사회가 끝난 뒤, 우리 연구원 이사이신 이향배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충남

대학교 한문학과와 우리 연구원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. 양 기관은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

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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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8년 해외역사탐방안내

  - 날 짜 : 2018.06.29(금) ~ 07.05(목)  / 장 소 : 이르쿠추크와 바이칼 호수 일원 

 : 위와 같이 2018년 해외역사탐방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

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월 14일까지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상세한 일정은 추후 

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 

○ 신규 후원회원 가입 

 :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 일곱분이 생겼습니다. 우리 연구원의 컨소시엄 기관인 전주대학교 

한국고전학연구소 협동번역팀의 신규연구원인 임희택, 손민국, 정국현, 구경아, 허인재 다섯 분과 

흐름출판사 한명수 사장님께서 추천하여 가입하신 이선정, 김균수 두 분입니다. 연구원 가족 모두

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. 

○ 김상평 회원 딸 혼인 안내 (2월 3일)

 : 우리 연구원 김상평 회원의 장녀가 혼인을 합니다. 시간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

가능하신 회원께서는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   - 시간 : 2018.02.03.(토) 오후 12시 20분

   - 장소 : 더 청담 노블레스홀 2층(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4)

   - 지하철 이용시 : 강남구청역 4번 출구(학동사거리 방향 도보 10분)

                    신사역 1번 출구(차병원차움 4212)

     ※ 강남구청역 4번 출구에서 더 청담 셔틀버스 5분 간격 운행

○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대회 안내

 : 우리 연구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합니

다. 날짜와 장소, 주제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

  ●  날  짜  : 2018.02.09(금 ) 오후 2시    

  ●  장  소 :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13호

   ※ 발표 주제

    ○ 제1주제 - 14:10~14:50   청일전쟁기 일본의 조선 내 군용전신선 설치

     - 발 표 : 박진홍(고려대) / 토 론 : 원재연(중앙대)  

    ○ 제2주제 - 14:50~15:30   일제하 대구약령시에 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 

     - 발 표 : 박찬영(경북대) / 토 론 : 윤상원(전북대)

    ○ 제3주제 - 15:40~16:20   근대기 서예‧전각가 金台錫의 예술 활동

     - 발 표 : 유지복(전주대) / 토 론 : 이은혁(한국전통문화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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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옛 詩와의 만남 

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(唐詩)는 유영봉 회원(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)께

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“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”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

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.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

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❚ 작자소개 

  이백(李白, 701-762) - 자는 태백(太白), 호는 청련(靑蓮)이다. 어려서부터 시서(時書)에 통하여 민

산(岷山)에 숨어 종횡책사(縱横策士)의 술(術)을 즐겼으며, 후일 조래산(徂徠山)에 살며, 술을 즐기

어 6일(六逸)의 한 사람이 되었다. 안사(安史)의 난에 양주(楊州) 절도대사의 막하에 있다가 모반

(謀反)에 연좌되어 야랑(夜郎)지방으로 귀양갔다가 후일 사면되었고, 62세로 선주(宣州)에서 사망했

다. 시인이 배출된 현종(玄宗) 시대에 있어서 두보(杜甫)와 더불어 시선의 일컬음을 받았다. 

❚ 작   품  

        淸平調詞(第3首)                      청평조사(셋째 수)

  名花傾國兩相歡(명화경국양상환)  이름 높은 모란꽃과 경국지색 양귀비가 서로 기뻐하니

  常得君王帶笑看(상득군왕대소간)  군왕은 항상 웃음 띈 눈길 지니게 되어

  解釋春風無限恨(해석춘풍무한한)  봄바람에 끝없는 한 풀어내며 

  沈香亭北倚闌干(침향정북의란간)  침향정 북쪽 난간에 몸을 기대었구려

❚ 감   상

  모란에 취해, 양귀비에 취해 현종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실 날 없다. 한없이 다정한 표정으로 

둘을 바라보는 현종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? 살랑대며 부는 따사로운 봄바람은 끝없는 현종의 

시름을 한 올 한 올 다 풀어낸다. 느긋한 현종의 자세는 침향정 난간에 비스듬히 기울어질 밖에 

없다.

  마침내 세 수의 시가 지어지자, 이귀년은 여기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. 현종은 스스로 옥피리

를 불었으며, 양귀비는 칠보 유리잔에 서방의 명품인 포도주를 이백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. 감사

와 만족의 표시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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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발로 쓰는 유럽 풍경 * 김천식(한고연 전임연구원/문학박사) [ 스물네번째 이야기 ]

- 스페인 계단의 낮과 밤 -

   

  로마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모두 가방 챙기듯 영화 ‘로마의 휴일’을 챙겨 본다. 1953

년에 만들어진 이 흑백 영화는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주연하였는데, 두 주인공은 이 영화 

출연으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다. 거반 다 아는 영화이고 줄거리 또한 단순하고 더군다나 아주 

오래 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. 그것은 아마도 순수한 청년의 

마음과 천진난만한 공주의 마음에 향수를 느끼는 때문이 아닐까 싶다.

<스페인 계단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내려오고 있는 장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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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이곳 스페인 계단 또한 로마의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, 밤낮을 가리지 

않고 관광객들로 붐빈다.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곳 명칭이다. 광장 계단 위에 있는 삼위일체 성

당은 프랑스의 수도회에서 건축하였고 여기로 오르기 위한 계단도 로마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도

움으로 만들어 졌으니 프랑스 계단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, 예상과는 달리 이곳이 스페인 광장, 스

페인 계단으로 불리고 있다. 스페인에서는 요만큼도 도와 준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. 그렇다고 무

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란다. 아무튼 이곳은 여름

에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패션쇼가 열리기도 하며, 덩달아 이 광장 인근에는 볼거리가 많다. 계단 

우측에 눈에 띄는 핑크색 건물이 하나 있다. 이 핑크색 건물은

      오래 도시에 갇혔던 사람에겐

      하늘의 맑게 개인 아름답고 맑은 얼굴을 보는 것

      파란 하늘의 미소를 가득 받으며

      기도를 올리는 일은 참으로 즐겁다.

      마음 흐믓하여 피곤한 육신을 

      어느 물결치는 풀밭 쾌적한 자리에 쉬게 하면서

      사랑과 우수어린 즐겁고 정다운 이야기를 읽을 때

      누가 이보다 더 행복하랴 

  는 시를 쓴 영국의 키츠가 죽기 전인 1812년 몇 달 동안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그의 기념관이 

된 건물이다. 그리고 계단을 뒤로하고 뻗어 있는 직선의 골목은 여성들의 관심을 끄는 명품 거리

이다. 그 거리에는 괴테가 로마에 왔을 때 자주 들렸다는 200년 된 카페도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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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도농상생

 ★ “닥터프란체스코 마유(馬油) 마스크팩” 안내 

 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

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

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. 

 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

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!

   ◎ 효 능 

   ㆍ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.   

   ㆍ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(공해, 자외선, 담배연기 등)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. 

   ㆍ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, 탄력을 높여줍니다. 
  

< 25g * 5매 > < 30g * 5매 >
◇ 시   중    가    :  1만  5천원
◇ 연구원 판매가  :  1만원

◇ 시   중    가    :  4만  5천원
◇ 연구원 판매가  :  2만원

◎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.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

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. 


